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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를 바라보는 눈극지를 바라보는 눈
초소형초소형위성의 핵위성의 핵심 기술심 기술

온난화 대응을 위한 온난화 대응을 위한 
초소형위성 활용 극지빙권 감시초소형위성 활용 극지빙권 감시

극지를 바라보는 눈
초소형위성의 핵심 기술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해빙 감소

극지 환경 변화로 
한반도 재해기상 급증

위성 감시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음

지난 40년간 해빙 면적

4040%%

100년 전에 비해 한반도
주변 지역 평균 온도

1.61.6℃℃
극지 빙권 정보 생산

국내 위성 부재

활동층

영구동토층

초소형 위성

초소형 위성

중대형 위성

초소형 위성

연구시설

초소형 위성
개발 및 발사

극지 기원
한반도 기후 변화

독자적 초소형위성 개발독자적 초소형위성 개발
해빙변화 감시가 가능한 독자적 초소형위성 개발

고품질 빙권 정보 생산 기술고품질 빙권 정보 생산 기술
온난화 대응 등 공공목적에 적합한 해빙 정보 생산, 
검보정 기술 개발을 통한 위성정보 품질 향상

군집운영 기반 기술 마련군집운영 기반 기술 마련
현재 개념 정립 수준인 초소형위성
군집 운용·활용에 대한 기반 기술 확보

극지-한반도 원라인 감시 기술극지-한반도 원라인 감시 기술
기존 중대형 위성 자료와 연계한
북극-한반도 원격 감시기술 개발

군집
운용
군집
운용
군집
운용

초소형위성을 활용한 원격탐사초소형위성을 활용한 원격탐사
극지빙권 감시 기술 연구개발 배경극지빙권 감시 기술 연구개발 배경

기후 예측부터 북극항로 개척까지기후 예측부터 북극항로 개척까지
극지 빙권정보의 무궁무진한 활용 분야극지 빙권정보의 무궁무진한 활용 분야

미래의 환경 예측과 주요 정보 제공미래의 환경 예측과 주요 정보 제공
초소형위성 활용한 원격탐사의 기대효과초소형위성 활용한 원격탐사의 기대효과

빙권 정보빙권 정보
고도화고도화

온난화 대응 기술온난화 대응 기술
확대확대

북극과학활동북극과학활동
강화강화

스마트북극스마트북극
운항기술운항기술

초소형위성초소형위성
산업 활성화산업 활성화

최종 목표최종 목표
한반도 온난화 대응을 위해 극지 해빙 감소를 준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국내 독자적인한반도 온난화 대응을 위해 극지 해빙 감소를 준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국내 독자적인

우주 관측 기술 확보우주 관측 기술 확보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위성정보 활용 기술 개발위성정보 활용 기술 개발

북극 항로 
지원

해양
탐사

북극 거버넌스, 
탄소중립,

뉴스페이스

물류 지원, 
조선 산업,
위성기술

정책정책 산업산업

기상·기후, 
온난화 대응,

환경 감시

과학과학

극지 종합
관측망

극지-한반도 원라인       감시망 구축

초소형위성 극지빙권 감시 체계
초소형위성 극지빙권 감시 체계



수에즈운하 항로
(22,000km/약 40일 소요)

북극항로

15,000km 약 30일 소요

러시아
수에즈운하

로테르담

북극해

태평양

중국
인도

인도양

대한민국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꿈의 항로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꿈의 항로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국내 지원 기반 구축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국내 지원 기반 구축

북극항로에 대한 세계의 관심북극항로에 대한 세계의 관심
  효율성과 필요성에 집중하다  효율성과 필요성에 집중하다

  북극항로 활성화 5대 주요 핵심 이슈  북극항로 활성화 5대 주요 핵심 이슈

북극자원의 
운송회랑

국제 정세 국내

북극항로의 경쟁력북극항로의 경쟁력
  국제운송회랑으로 급부상 중인 북극항로  국제운송회랑으로 급부상 중인 북극항로

북극항로로 향하는 세계의 움직임

연료 소모량 및 탄소 배출량 감소

운항 거리 및 시간 최대

북극항로 이용의 최대 이점은 운항 거리 및 시간 단축

•�북극항로 활성화로 2035년까지 러시아의 GDP 20%(3,700억 달러) 증가, 
10년 동안 약 1,220억 달러의 추가적인 세수 확보 예상
•��「러시아 연방정부법령 제397호」승인,「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  
     No. 2115-p」발표

•�빙급(ice-class) 화물선 29척 운영 중(추가로 41척 건조 중)

•�북극해에서 운영 중인 러시아의 쇄빙선은 총 10척
•�건조 중인 쇄빙선 포함해 2030년까지 총 17척 운영 예정

•�러시아 북극 연안 70여 개의 항만 중 14개의 항만이 핵심적인 임무 수행 예정
•�무르만스크(Murmansk) 항에 LNG, 석유, 석탄 등의 환적터미널 건설 중                                  

(2025년에 연간 7,000만 톤의 물동량 예정)

북극항로
개발에 박차

북극항로 전용
화물선 확보

북극항로
쇄빙선 건조

북극해 항만 및
환적터미널 인프라 개발

북극항로와 내륙수로를
통한 수출 확대

시베리아 내륙
(Krasnoyarsk)

지역 석탄

북극해
두딘카

(Dudinka)항

아시아
국가로

석탄 수출내륙 수로 북극항로

글로벌 물류의 
축으로 부상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거리 해상운송 회랑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북극 자원의 확보 수단 

북극항로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

•�북극항로를 이용한 국제 선박 수가 꾸준히 증가 
(단,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감소) 

387만 톤
2022

3,403만 톤
2012

지난 10년간 북극항로의 연간 물동량 증가

새로운 운송회랑으로 미래 100년을 바라보다 새로운 운송회랑으로 미래 100년을 바라보다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

북극해운정보센터
운영

북극해운정보에 대한
통합 정보 관리 주체

북극항로에 관한 한·러의 
원활한 소통 채널 역할 

KoARC의
법인화

북극연구협력 플랫폼으로서 
독립성 확보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 및 국내외 
북극 관련 활동 영역 확대 

북극 해빙 관련 정보를                
분석 및 자료화

북극해빙 관측 위성을 운영해 
북극항로 안전 시스템 구축 

위성 정보
분석

국제사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시스템 구축

국내 연구자의 북극이사회 
활동 지원

북극이사회
활동 강화

2027년 취항 예정으로 북극 
연구 전담 예정

북극 활동에 대한 영향력 
제고 및 기후 위기 대응

차세대 쇄빙선
건조 추진

새로운 수출입 항로의 필요성 증가

새로운 해상 운송로 필요성 증가
•�‘수에즈 운하 에버 기븐호 좌초 

사고’로 많은 경제적 손실 경험
(2021년)

높은 우리나라 해상운송 의존도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8%)

99.8%99.8%99.8%

미·중 갈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외 대안 
항로 필요  

세계 2위 Maersk 사의 컨테이너 전용선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 성공

한계

극지 위기대응시스템과
전문인력 부족

해빙기(7~10월) 외 겨울에는 
쇄빙선의 도움 필요

극복

선박 스마트시스템 도입 및 
무인선박 기술 적용

지구온난화로 2030년 말 이후 
연중 항해 가능

현재 북극항로의 한계와 극복 방안

SUCC
ESS

SUCC
ESS

덴마크

컨테이너 선사 NewNew Shipping Line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왕복운항 성공

국영선사 COSCO는 세계 최대의 쇄빙급 
다목적선 20척 확보 중

중국



해양수산부 주관 범부처의해양수산부 주관 범부처의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2)‘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2)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10주년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10주년
우리나라 북극 활동 성과와 전망우리나라 북극 활동 성과와 전망

앞으로의 10년, 새로운 사고와 방향성 필요앞으로의 10년, 새로운 사고와 방향성 필요
우리나라의 옵서버 활동 전망과 과제우리나라의 옵서버 활동 전망과 과제

북극권 현안 해결 
기여

북극 외교의 지평 
확대

지속 가능한 북극 
발전 참여

북극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기반 마련

전략4전략3전략2전략1

목표 추진 전략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전후 우리나라의 북극 활동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전후 우리나라의 북극 활동
북극 연구·활동 경쟁력을 쌓아오다북극 연구·활동 경쟁력을 쌓아오다

2023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10주년
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와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Korea Arctic 
Research Consortium)의 MOU 체결

2021
 「2050 북극 활동 
전략」,   「극지활동 
진흥법」제정

2022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 제정

2018
 「북극활동진흥 
기본계획」

2018
북극써클 
한국포럼(ACKF) 
개최(동북아 최초)

2016
첫 북극협력주간
(Arctic Partnership 
Week) 개최

2013
 「북극정책기본 
계획」발표

2013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가입

1978
김영도 탐험대, 사상 
최초로 북극 원정

1989
이봉훈 원정대, 
자북극점 정복

1991
고정남 원정대, 
북극점 도달

2002
북극다산과학기지 
개설

2008
북극이사회 임시 
옵서버 자격 승인

2009
최초의 극지 연구용 
쇄빙선 ‘아라온’ 호 
건조

2011
제19차 
북극과학최고회의 
(ASSW) 개최

2013
북극 정책 
국제심포지엄 개최

북극을 향한 동북아시아의 관심북극을 향한 동북아시아의 관심
북극이사회 옵서버 한일중 활동북극이사회 옵서버 한일중 활동

남·북극 미지의 영역 탐사 확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극지 산업 기반 마련

기후·환경 문제
해결 주도

참여하고 소통하는 
극지활동 강화

다원적 국내외 
협력생태계 조성

5대 추진 
전략

목표

기후변화 
대응

극지 신산업 
기반 마련

미지의 영역 
진출

비전

국민을 위한 극지선도국가
미지를 향한 도전,
미래를 향한 도약

북극이사회 옵서버(Observer)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북극권 이외의 나라 중 북극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나라정의

구분
우리나라,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폴란드, 프랑스 등 
13개국

북극권에 영토가 있는 나라들이 북극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96년 창설한 정부 간 협의체정의

구분 노르웨이, 덴마크(그린란드), 러시아,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캐나다, 핀란드 등 8개국

북극 관련 주무 부서 및 
연구기관

우리나라 일본 중국

외교부,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외

문부성, 외무성, 국토교통성, 
해양연구개발기구, 

국립극지연구소, 훗카이도대학교, 
종합해양정책본부 외

외교부, 중국극지연구소, 
국가해양위원회, 국가해양국, 

중국과학원 외

최근 주요 북극활동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추진 등 
연구활동 강화

- �극지활동진흥법 제정 등 법적기반 
마련

- �KoNAC 구성 및 북극이사회 활동 대응
- �KoARC 활동 강화 등

- �ArCSⅡ 등 국가차원의 거대 
연구기금 조성 및 적극 참여

-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 추진 등 
연구투자 확대

- �총리 중심의 북극 정책 수립 및 추진

- �두 척의 쇄빙연구선 운영 등 가장 
많은 연구투자 및 연구활동

-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 �북극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증대

2021년 11월 해양수산부가 국무회의에서
「2050 북극 활동 전략」이라는 새로운 북극 비전을 보고. 

2050년까지 한국을 북극권 거버넌스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 선포

2013년2013년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2013년


